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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년 남성의 생성감 및 감정표현 억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김 길 문 정 남 운 윤 재 호†

기아자동차 마음산책 실장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성심상담심리센터 소장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년 남성의 주요한 심리적 변인인 중년기 생성감 및 감정표현 억제가 행

복(정신적 웰빙 및 우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이 요인들이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대기업 K사에 재직 중인 만 45-60세 중년 남성 184명을 대상

으로 중년기 생성감 척도, 성 역할 갈등 척도 중 감정표현 억제 하위 척도, 정신적 웰빙 척도, 우울

척도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적률 상관분석, 동시투입 회귀분석 및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중년기 생성감과 감정표현 억제는 정신적 웰빙 및 우울과 매우 높은 유의미한 상

관을 보였다. 그리고 중년기 생성감 하위 요인 중 ‘중년의 정체감’, ‘관계와 자유’와 ‘감정표현 억제’

는 행복의 두 영역인 정신적 웰빙과 우울을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변인이었다. 반면에

‘현실적 낙관성’은 정신적 웰빙만을, ‘배려심’은 우울만을 예언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정신적 웰

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현실적 낙관성’ 이었고, ‘중년의 정체감’, ‘관계와 자유’, ‘감정표현 억

제’ 순으로 추가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중년의 정체감’이었고,

‘감정표현 억제’, ‘관계와 자유’ 순으로 추가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

국 중년 남성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심리학적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하고 적용할 내용에 초점을 맞

춰 논의하였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한 후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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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평균 수명은 1900년에 47.3세에서 1993

년에 75.5세로 급증했다. 이제 우리에게 ‘100세 시

대’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렇게 길어진

수명의 결과 우리는 대부분 ‘30년이라는 인생의

보너스’를 받게 되었으며(Sadler, 2003), 누구나 수

명 연장으로 획득한 ‘인생의 보너스’ 기간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 중년 남성에게 주어진 사회,

경제적인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한국 중년

의 희망퇴직 연령은 70세 이상이지만, 현재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보고되고 있다(조강욱, 2015).

중년기부터 은퇴와 노후를 걱정하고 준비해야 하

는 것이 한국 중년 남성이 마주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게다가 조기퇴직의 칼바

람을 지나 운 좋게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한국의

사회 보장 제도가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취약하

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시

간까지의 기간을 버텨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험난한 사회경제적 환경 안에서 살아가

는 한국 중년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에 비해 약 3

배가 높고, 그 원인은 경제적 부담(52%), 가정불

화(17.3%), 외로움(1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장

병철, 2013).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

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과 의료급

여 심사 결정 자료를 통해 우울증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남성 우울증 환자가 2009년 3만 4,413

명에서 2013년 4만 6,302명으로 급증했다(김치중,

2014). 또한 국가적으로 자살 예방 필요성이 강조

되면서 청소년, 청년, 노인의 자살률은 조금씩 감

소하는 추세인 데 반해, 중장년층의 자살률은 해

마다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23개 의

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급실을 찾은

자살, 자해 시도자 중 40대 비율(19.7%)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2012년 삼성경제연구소

에서 발표한 근로자 정신건강 관련 자료에 따르

면, 45-54세 근로자의 정신질환 발병 건수는 직전

연령대인 35- 44세 근로자와 비교할 때 3.52배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년 남성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객관적인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17). 하지만 전통

적인 가장 중심 문화, 일 이데올로기, 남성 성 역

할 고정 관념의 영향 아래 살아온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적

인 신념에 익숙하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중년 남

성들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어려

움을 밖으로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

려워하고, 그 결과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의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됨으로써 점점 행복한 삶에서 멀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년 남성은 위로는 부모 세대, 아래로

는 자녀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가정, 직장, 사

회 곳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사

람들이다(Lachman, Salom, Stefan, 2015). 그러므

로 중년 남성의 행복을 지원하는 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다른 세대의 행복에도 상

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년 남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그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심리적 개입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행복(happiness), 안녕감(well-being), 주관적 안

녕감(subjective well-being), 심리적 안녕감

(psychological well-being), 정신적 안녕감(mental

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좋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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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ife) 등, 기존 연구에서 행복으로 정의된

개념은 다양하다. 이는 행복이 단일 차원의 개념

으로 정의되기가 어려운 복잡한 구성개념이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복

잡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행복의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행복이란 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 등 긍정적 심리 상태를 기술하는 개념이면

서 동시에 심리적 기능 및 사회적 기능 등 잘 사

는 것과 관련한 역량 혹은 가치를 평가하는 개념

인 것으로 보인다(구교준, 임재영, 최슬기, 2015;

오은영, 2017).

Ryan과 Deci(2001)는 ‘자기 결정 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을 통해 기본적인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내적 동기

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율적 행동 조절이 심리적

웰빙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김교헌과 원두리(2004)는 ‘욕구-환경-목표-자기조

절 가설’을 주장하였는데, 개인이 욕구-환경 맥락

에서 목표를 추구해가는 자기조절 과정이 행복

경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원두리,

김교헌, 2006에서 재인용). 김정호(2006)는 ‘동기

상태 이론(Motivational State Theory)’을 제안하

면서, 스트레스와 웰빙은 모두 동기 상태로 간주

되며, 스트레스는 동기의 좌절과 좌절이 예상되는

상태이고, 웰빙은 동기의 충족과 충족이 예상되는

상태라고 보았다. 이때 동기 상태는 개인(안)과

환경(밖)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

였다. Lyubomirsky(2001)는 웰빙에서 동기 및 인

지 과정이 중요하며, 동기의 중요 요소인 목표가

내재적이고, 내면적 욕구와 일치하며, 문화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갈등하지 않을 때 행복이 증가

한다는 ‘행복의 해석이론(Construal theory of

happiness)’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행복을 설명

하는 주요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환경 안

에서 내적인 욕구나 동기, 목표를 충족하거나, 충

족이 예상될 때 행복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그

리고 반대의 경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행복의 개념과 이론을 기반으

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한 개인이 처한

환경 안에서 자신의 발달 과업을 해결하고, 심리

내적인 필요(need)를 충족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심

리 상태는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와 기

능은 증진 시키며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

고자 한다.

중년 발달을 다룬 주요 이론가들은 모두 중년

의 위기를 언급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위기는 대

중적으로 알려진 중년의 위기(crisis)로 보기보다

중년의 발달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통과하

는 전환기(transition)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Fitzgerald, 2004). 즉, 발달 과정에서 중년기 성

인은 개인 내적 특성과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위

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

해가는 과정은 차원이 다른 성장과 발달로 나아

가게 하는 전환기적인 특성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이은영, 왕은자, 2017).

Erikson(1982)은 생성감의 목표가 인류를 영

속시키고 개인들의 발달을 증진하는 것이며, 이

는 다음 세대의 요구에 맞추어 양육하고, 자신

의 가족들 또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삶을 통합하

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창조적인 생산물로 만

들어 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표현될 수 있

다고 하였다(안정신, 2010에서 재인용). 오경석

(2001)은 Erikson(1964), Kotre(1984), McA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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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Aubin(1992) 등 생성감에 대한 이론가들의 정

의를 종합하면서, 생성감이란 특히, 중년의 시기에

두드러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으로, “다른 사람

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need to be

needed)”와 “자신은 죽어도 계속 남아있고자 하는

욕구(symbolic immortality)”가 다른 여러 사회 심

리적 요소들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Erikson은 생성감을 성인기 심리적 성숙

과 심리적 건강의 중요한 지표라고 하였는데, 국

내외 경험적 연구들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생성감은 중년기 성인에게 삶의 만족, 행복,

자존감, 삶의 응집력과는 정적으로, 우울과는 부적

으로 상관이 있었다(Aubin & McAdams, 1995;

McAdams et al., 1998: Lachman, 2001에서 재인

용). Stewart와 Ostrove(1998)는 많은 변인 중 중

년기 역할과 생성감의 질이 후기 중년기 웰빙을

유일하게 유의미하게 예상했다고 보고하였다

(Lachman, 2001에서 재인용). 이옥희와 이지연

(2012)은 중년기 생성감은 삶의 질과는 정적 상관

을,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생성감은 삶

의 질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한편, Sadler(2003)는 중년기는 인생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미개척지인 ‘서드 에이지

(third age)’이며, 이 시기에는 청년기 때의 1차 성

장과 달리 깊이 있는 2차 성장을 통해 자아실현

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2년간의 중년

기 성인 추적 연구를 통해 <마흔 이후, 인생의 2

차 성장을 위한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옥희와 이지연(2012)은 생성감은 개인 내에 존

재하는 개념이지만 개인의 사회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며, 중년기의 내

적인 발달 정도를 가리키며 동시에 사회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는 중년기의 심리 사회적 적응의

성숙도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Erikson의 생성감

개념을 기초로 하고, Sadler의 인생의 2차 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6가지 원칙을 중심으

로 한 한국의 중년기 생성감 척도를 개발하고 타

당화하였다. 이 척도는 ‘중년의 정체감’, ‘일과 여

가’, ‘배려심’, ‘현실적 낙관성’, ‘성찰과 실행’, ‘관계

와 자유’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하위

척도 각각은 국내외 성인과 중년 남성을 대상으

로 한 행복 관련 선행 연구 결과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행복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들

에서 ‘가족 및 대인관계 만족’, ‘자신에 대한 수용

및 만족’, ‘건강’, ‘경제’, ‘일’, ‘여가 생활’ 등이 공

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김승권, 장영식, 조흥식, 차

명숙, 2008; 현경자, 2004). 그리고 Ryan과

Deci(2001)가 웰빙과 관련한 다수의 경험적 연구

를 고찰한 결과, ‘긍정적 관계’와 ‘자기 수용’은 전

세대에 걸쳐 공통적인 행복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유수와 이영순(2018)은 중년 남성의 ‘자아

정체감’이 심리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김민희와 최은실(2018)은 ‘여가 만족’이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이 있을 뿐 아니라, 유의미

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 중년 남성

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이

중년기 생성감 척도(이옥희, 이지연, 2012)의 하위

요인 중 자신의 역할, 나이 들어감, 성 정체감에

대해 수용하는 ‘중년의 정체감’, 삶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친밀한 유대감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감이라는 상반된 개념 속에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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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는 ‘관계와 자유’, 일의 개념을 직업에 국

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지불되는 노동 말

고도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일과 여가의 균형

을 이루는 ‘일과 여가’ 등의 하위요인과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Ryan과 Deci(2001)는 중년 이후에는 ‘변

화에 대한 긍정적 대처’와 ‘숙달감’이 주요한 행복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원두리와 김교헌

(2006)은 국내외 연구를 개관하여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하였는데, ‘삶의 의미’, ‘목표

추구’, ‘낙관성’, ‘희망’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허

지연과 손은정(2009)는 중년기 집단에서 ‘삶의 의

미’가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이 있으며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송현심과 성승연(2017)은

대학생 뿐 아니라 중년 성인 집단에서도 ‘희망’과

‘의미발견’이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함

을 발견하였다. 또한 노민옥과 박경란(2008)은 직

장인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

스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극적인 대처 행동’

은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직접-적극적인 대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울을 낮게 지각하고, 반대로

‘간접-소극적인 대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대

적으로 우울이 높은 경향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중년 남성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중년

기 생성감 척도(이옥희, 이지연, 2012)의 하위 요

인 중 철모르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성숙함을 바

탕으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성장에 필요한 낙

관적 태도를 갖는 ‘현실적 낙관성’ 요인,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고, 자신에게 남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도전

에 용기를 내어 실행에 옮기는 ‘성찰과 실행’ 요인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중년 남성들의 경우 직업 역할보다 ‘아버

지 역할수행’이 심리적 안녕감에 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영희, 2003; 조원지, 한경혜,

2001), 중년기 아버지의 희로애락 경험 중 행복과

기쁨 경험은 ‘자녀와의 관계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숙영, 곽금주, 최지영, 민하

영, 김경은, 2011), ‘아버지의 부모 경험’은 그들의

생성감 발달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안정신, 2010). 그리고 정성훈,

심운경과 천성문(2016)은 중년의 ‘자기 성찰

(self-reflection)’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는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특히 자기 성찰의 하

위 요인 중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만이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타인 이해’

만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하였다. 김명소 등(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결정 요인 16가지 중 40대는 ‘자녀의 바른

성장’이 4번째로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이 높았고,

전체 집단에서 ‘사회봉사’는 5번째로 심리적 안녕

감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방은령(2010)이

한국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

에서 90%가 꿈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중에는 ‘사

회봉사 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중년기 생

성감 척도(이옥희, 이지연, 2012)의 하위요인 중

배려의 대상을 넓혀 자신, 타인, 사회에 대해 배려

하는 ‘배려심’ 요인은 중년의 행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전 생애 발달 과정에서 중년 남성은

전환기로서의 특성을 가진 위기를 경험하는데, 이

때 중년기 주요 발달과제인 생성감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2차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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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년기 생성감은 그들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

하여 행복을 증진 시키는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

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Jung은 개성화

(individuation) 과정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많은

연구들이 중년기에 여성은 좀 더 남성화되고, 남

성은 좀 더 여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Jung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Lachman, 2004).

Levinson(2003) 또한 중년기 개별화 과정에서 중

요한 양극성의 주제로 ‘젊음 대 늙음’, ‘파괴성 대

창조성’, ‘남성성 대 여성성’, ‘애착 대 분리’를 제

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표적인 중년기 이론가들은

모두 중년기 개성화 과정에서 남성성과 여성성

통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남성의 성 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

관련 연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O’Neil(2008)

은 25년간 진행된 232편의 성 역할 갈등 관련 연

구를 개관하였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성 역할 갈

등은 남성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개인 내적인

맥락과 대인관계 제한, 애착 문제, 결혼 만족 등

관계적 맥락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성 역할 갈등의 하위

요인 중 ‘감정표현 억제’ 요인의 경우 일관적으로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의 성 역할 갈등 척도 개발 연구에서

도 ‘감정표현 억제’ 요인은 ‘일-가정 양립 갈등’,

‘남성과의 애정 행동 억제’와 함께 스트레스, 우울,

자존감 등 가장 많은 준거 변수와 상관을 보였다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2011). 그리고 중년 남성

의 성 역할 갈등과 정서표현 양가성, 심리적 불편

감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표현 양가

성은 성 역할 갈등과 심리적 불편감을 완전 매개

하는 바, 중년 남성은 전통적인 성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도 느끼지만, 그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억압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갈등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도 큰 것으로 보인다(추세원, 최지영,

이영순, 2017).

한편, 국내 행복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는 행복

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이 한국 성인의 행

복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변인을 경로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원은 행복에 직접적인 효과와 자

기 효능감을 통한 간접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정

서적 지지의 행복에 대한 효과가 월수입의 행복

에 대한 효과의 4-5배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효

능감이나 직업 성취가 월수입의 2배, 자녀 성공이

월수입의 1.5배인 것에 비해 훨씬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이 7개의 요

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 회귀분석한 결

과, 특히, 남자 직장인 집단의 경우 정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예언 변인이었다. 박영신과 김의철

(2011)에서도 중년기 남편의 경우, 배우자의 정서

적 지원이 행복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 인식의 명확성과 정서 표현

은 사회적 지지 및 정서적 지지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박정미, 2018; 장수진, 김정규, 2013),

정서체험 강도가 높고 정서표현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 지지 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주

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리하면, 한국 중년 남성의 행복을 위해 필요

한 것은 주요 관계에서의 정서적 지지이고, 정서

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효

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중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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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감정표현이란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일뿐 아

니라, 어쩌면 자신의 약한 모습, 남성답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두려운 길인 것 같다. 따라서 한

국 남성의 성 역할 갈등 중에서도 ‘감정표현 억제’

는 중년 남성의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키고, 중년

의 전환기 주요 발달과제인 남성성과 여성성, 사

고와 감정이라는 양극성의 통합을 방해함으로써

그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고 행복

수준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한국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

구들에서는 행복을 주로 심리적 안녕감(곽금주,

민하영, 김경은, 최지영, 전숙영, 2011; 송수진, 정

영숙, 2017; 송진영, 2009; 옥상미, 전혜성, 2016;

우선혜, 김정민, 조한솔, 2016; 이은주, 이지연,

2016; 장미자, 김득성, 2011; 정성훈 외, 2016; 최

지영, 곽금주, 전숙영, 민하영, 김경은, 2011), 주관

적 안녕감(송수진, 정영숙, 2017; 송현심, 성승연,

2017), 생활 만족도(김영희, 2003; 노민옥, 박경란,

2008; 조원지, 한경혜, 2001), 삶의 만족도(강양희,

2016), 삶의 질(김향수, 김송순, 2017; 김향수, 김송

순, 박미현, 2018; 서영숙, 정추영, 2017; 하태희,

2016)등 대체로 중년 남성의 긍정적인 심리적 상

태와 기능의 일부 측면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울(김지현, 최희철, 2007; 박수

애, 조은경, 2002; 하문선, 김지현, 2016), 심리적

불편감(추세원 외, 2017), 중년의 위기감(모윤수,

김지현, 2016; 최태산, 박혜경, 2011) 등 한국 중년

남성의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즉, 기존 국내 선

행 연구들에서는 중년 남성의 행복 경험을 그들

의 긍정적인 심리 상태와 기능 혹은 정신건강 문

제와 부정적인 심리 상태 중 일부분만을 행복으

로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Keyes(2002)는 기존의 행복에 대한 이

론을 통합하여 정서적 웰빙(emotional wellbeing),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사회적 웰

빙(social wellbeing)으로 구성된 ‘정신적 웰빙

(Mental Wellbeing)’이론을 제시하면서, 진정한 정

신건강은 단순히 정신 장애(mental disorder)가 부

재한 상태가 아니라, 행복(happiness)을 지닌 상태

라고 하였다. 나아가 정신적 질병과 정신건강은

단일한 차원의 양극단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차원(dimention)이라는 ‘2차

원 연속 모델(The Two Continua Model)’을 주장

하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 이 모델을 반복 검증하

였다(Westerhof & Keyes, 2010). Masse등(1998)

도 일반인 집단의 정신건강은 심리적 고통과 웰

빙을 동시에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

만 아니라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도 정신건강을 “개인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일상적인 생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웰빙 상태”로 정신

장애의 유무를 넘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노

상선, 조용래, 201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웰빙과 한국 중년 남성

의 가장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을 동시

에 종속 변인으로 하여 행복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의 일부 측면만을 측정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달리, 한국 중년 남성의 행

복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이해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학력, 교육, 소득, 건

강 등 사회경제학적인 요인과 중년 남성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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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직무 만족, 직업 안정

성, 직업적 자기 효능감, 일터 영성, 직업 스트레

스, 직업 만족도 등 직무 관련 변인과 결혼 만족

도, 아버지 역할 만족도, 부모 봉양 부담, 가족의

화목, 배우자 관계, 가족 지지 등 가족 관련 변인,

사회적 지지, 동료 관계, 친구 관계 등 가족 외 관

계 변인, 자아 탄력성,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정

서조절 전략, 자기 초월, 자기 고양, 자기 성찰 등

일반적인 개인 심리 내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국 중년 남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

색하고, 그 변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력을 살펴보았다(강양희, 2016; 곽금주 외, 2011;

김향수, 김송순, 2017; 김향수 외, 2018; 송수진, 정

영숙, 2017; 서영숙, 정추영, 2017; 옥상미, 전혜성,

2016; 우선혜 외, 2016; 이은주, 이지연, 2016; 장

미자, 김득성, 2011; 정성훈 외, 2016).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2010년을 넘어가면서 중년 남성의 행

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상대적 크기에 대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

존의 연구들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

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인 대상 연구와의 차별성

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즉,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이 한국 중년 남성의 행복에 대한 많은 발

견을 해왔으나, 중년이라는 발달적 특성과 남성이

라는 성 역할 특성을 반영하는 개인내적 심리 변

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아

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

행 연구와 달리 중년의 발달에서 중요한 심리적

변인인 ‘중년기 생성감’과 한국 남성에게 중요한

남성 성역할 갈등 변인인 ‘감정표현 억제’에 주목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생성감’ 및

‘감정표현 억제’와 ‘행복’의 관계를 밝히고, 이 두

가지 예측 변인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

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년 남성의 생성감은 그들의 행복과

관계가 있는가? 둘째, 한국 중년 남성의 감정표현

억제는 그들의 행복과 관계가 있는가? 셋째, 한국

중년 남성의 생성감 및 감정표현 억제가 그들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대기업 K사에 재직 중

인 만 45세–60세(M=52.43, SD=4.15) 중년 남성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으로 음료쿠폰(1500원)을 지급받았다. 총 200명에

게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미수거 및 결측치를 포

함한 16부를 제외한 18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11명(60.3%)으

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41명(22.3%), 전문대

학교 졸업 17명(9.2%), 대학원 졸업 15명(8.2%)

순이었다. 직장 내 직군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생

산직 119명(64.7%), 사무직 56명(30.4%), 전문직 7

명(3.8%), 기타 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는 고등학교 졸업의 생산직 직원이 가

장 많이 참여하였다. 한편 참여자가 보고한 주관

적인 건강 상태는 보통 77명(41.8%), 건강함 63명

(34.2%), 매우 건강함 22명(12.0%), 건강하지 않음

17명(9.2%), 전혀 건강하지 않음 5명(2.7%)으로

나타나, 약 90%의 참여자가 보통 이상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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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를 보고하였다.

변인 빈도 %

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111

17

41

15

60.3

9.2

22.3

8.2

직군

사무직

생산직

전문직

기타

56

119

7

2

30.4

64.7

3.8

1.1

건강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음

보통

건강함

매우 건강함

5

17

77

63

22

2.7

9.2

41.8

34.2

12.0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측정 도구

중년기 생성감(Generativity) 척도. Erikson

의 생성감 개념을 기초로 하고, Sadler의 중년기

새로운 성장을 위한 6가지 원칙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 중년을 대상으로 이옥희와 이지연(2012)이

개발한 중년기 생성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중년의 정체감 4문항, 일과 여가 5문항, 배려

심 5문항, 현실적 낙관성 4문항, 성찰과 실행 4문

항, 관계와 자유 5문항 등 6개 하위요인, 총 27문

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이옥희와 이

지연(2012)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는 .909로 나타났다.

한국형 남성 성 역할 갈등 검사(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 –GRCS) 中

‘감정표현 억제’ 하위 척도. 전통적인 남성 성

역할의 내면화로 인해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한

국형 남성 성 역할 갈등 검사 6가지 하위요인 중

에서 ‘감정표현 억제’ 요인 7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6점 척도로 1(전혀 일치하지 않다)부터

6(매우 일치한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수

연 등(2011)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90이었으며, 감정표현 억제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값은 .80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843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정신적 웰빙척도 (Korean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K–

MHC-SF). Keyes(2002)는 정서에 대한 자기

평가인 주관적 안녕, 기능에 대한 자기 평가인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안녕이라는 행복에 대한 3

가지 이론과 개념을 단일 구성개념으로 형성하고

자 시도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정신적 웰빙

척도(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MHC-SF)를 개발하였다(Keyes et al., 2008). 이

척도를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과 조용래(2012)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MHC-SF를 사용하였

다. K-MHC-SF는 정서적 웰빙 3문항, 심리적 웰

빙 6문항, 사회적 웰빙 5문항 등 3개 하위요인,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한 달 동

안 느낀 빈도를 전혀 없음(0), 한 번 혹은 두 번

(1), 대략 1주에 한 번(2), 대략 1주에 2-3번(3),

거의 매일(4), 매일(5)로 체크하는 6점 Likert 척

도이다. 임영진 등(2012)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값은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7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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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우울(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미국

정신보건연구원에서 개발한 우울 척도를 전겸구,

최상진와 양병창(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통합

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임상

적 우울 환자의 정신 병리적 증상이 아닌 일반인

이 경험하는 우울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

었다. 이 척도는 우울 관련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빈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1일 미만(0), 1-2일(1),

3-4일(2), 5일 이상(3)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전

겸구(2001)등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

도(Cronbach’s α) 값은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1로 나타났다.

조사 및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는 IRB 심의 과정[승인번호:1040395-

201903-13]을 거쳐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2019년 3~4월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

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통계 분석방법은 적률

상관분석, 동시투입(enter) 회귀분석 및 단계적

(stepwise) 회귀분석이다. 동시투입 회귀분석은 다

른 예측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특정 예측 변

인의 영향력을 탐색하고, 연구자가 고려하는 모든

예측 변인들이 동시에 준거 변인을 설명하는 정

도를 알기 위해 실시하였다. 한편, 단계적 회귀분

석은 가장 설명력이 높은 예측 변인들을 순서대

로 회귀식에 포함함으로써, 준거 변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명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변인들

을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이학식, 임지훈,

2018).

결 과

한국 중년 남성의 학력, 건강, 생성감, 감정표현

억제와 행복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년 남성의 일반적인 특성

인 학력 및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상태와 행복

의 두 가지 차원인 정신적 웰빙과 우울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중년 남

성의 학력 및 건강이 행복과 유의미한 관계인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

함이었다. 더불어 중년 남성의 주요 심리적 요인

인 생성감 및 감정표현 억제와의 상관관계도 분

석하였다(표2).

분석 결과, 중년 남성의 학력은 행복의 한 요인

인 정신적 웰빙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다른 한 요

인인 우울(r=-165, p<.05)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

관을 보였다. 한편, 중년 남성의 학력은 중년기 생

성감 전체(r=.243, p<.001), 중년기 생성감 하위요

인 중 중년의 정체감(r=.225, p<.01), 배려심

(r=.251, p<.001), 현실적 낙관성(r=.343, p<.001),

성찰과 실행(r=.303, p<.001)과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이 있었다. 중년 남성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상태는 정신적 웰빙(r=.186, p<.05)과는 긍정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반면, 우울(r=-272,

p<.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상태는 중년기 생성감 전

체(r=.318, p<.001) 및 중년기 생성감 하위요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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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유미한 긍정적 상관이 있었다.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상태와 중년기 생성감 하위요인 각각

의 상관은 중년의 정체감(r=.368, p<.001), 일과

여가(r=.276, p<.001), 배려심(r=.121), 현실적 낙관

성(r=.241, p<.001), 성찰과 실행(r=.249, p<.001),

관계와 자유(r=.168,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감정표현 억제(r=-.249, p<.001)와는 유의

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어서 중년 남성의 주요 심리적인 변인인 생

성감 및 감정표현 억제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년 남성의 생성감은 정신

적 웰빙(r=.627, p<.001)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유

의미한 긍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우울(r=-.515,

p<.001)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부적 상

관을 보였다. 반면에 감정표현 억제 요인은 정신

적 웰빙(r=-.324, p<.001)과는 유의미한 부정적 상

관을, 우울(r=.421, p<.001)과는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국 중년 남성의 생성감과 감정표현 억제가 행

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년 남성의 생성감과 감정표현 억제가

행복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중년

기 생성감 하위 변인 6개(중년의 정체감, 일과 여

가, 배려심, 현실적 낙관성, 성찰과 실행, 관계와

자유)와 감정표현 억제 변인 즉, 7개 변인을 예언

변인으로 하여 동시투입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년 남성의 행복 중에서 정신적 웰빙

을 준거 변인으로 하는 회귀 모형(표3)에서 중년

의 정체감, 현실적 낙관성, 관계와 자유, 감정표현

억제가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으며, 이 네 변인

이 중년 남성 정신적 웰빙의 변량을 43.6% 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중년 남성의 행복 중에서 우울을 준거 변인으

로 하는 회귀 모형(표4)에서는 중년의 정체감, 배

려심, 관계와 자유, 감정표현 억제가 유의미한 예

언 변인이었으며, 이 네 변인이 중년 남성 우울의

변량을 39.5% 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예언 변인 B β ｔ F R²

(상수) -.815 -1.737

19.438*** .436

중년의 정체감 .292 .223 3.036**

일과 여가 -.002 -.002 -.024

배려심 .128 .078 1.171

현실적 낙관성 .324 .238 2.761**

성찰과 실행 .037 .026 .282

관계와 자유 .305 .209 2.670**

감정표현 억제 -.147 -.144 -2.309*

표 3. 한국 중년 남성의 정신적 웰빙에 대한 동시투입 회귀분석 결과 (N=184)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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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인이 중년 남성의 행복을 가장 잘 설명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년기 생성감 하위 변

인 6개(중년의 정체감, 일과 여가, 배려심, 현실적

낙관성, 성찰과 실행, 관계와 자유)와 감정표현 억

제 변인 즉, 7개 변인을 예언 변인으로 하여 단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년 남성의 정신적 웰빙은 현실적

낙관성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었다(β= .274,

p<.001). 현실적 낙관성은 정신적 웰빙을 28.4%를

설명하였고, 추가로 중년의 정체감이 9.6%, 관계

와 자유가 3.5%, 감정표현 억제가 1.7%를 유의하

게 설명하였다(표5).

한편. 중년 남성의 우울은 중년의 정체감이 가

장 잘 설명하고 있었다(β= -.305, p<.001). 중년의

정체감은 우울을 24.9% 설명하였고, 추가로 감정

표현 억제가 8.3%, 관계와 자유가 3.8%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6).

예언 변인 B β ｔ F R²

(상수) 1.674 6.585***

16.397*** .395

중년의 정체감 -.198 -.289 -3.793***

일과 여가 -.048 -.072 -927

배려심 .124 .145 2.098*

현실적 낙관성 -.100 -.140 -1.573

성찰과 실행 .000 -.001 -.007

관계와 자유 -.143 -.187 -2.305*

감정표현 억제 .132 .248 3.830***

표 4. 한국 중년 남성의 우울에 대한 동시투입 회귀분석 결과 (N=184)

* p<.05, ** p<.01, *** p<.001.

예언 변인 β ｔ R² ΔR²

현실적 낙관성 .274 4.013*** .284 -

중년의 정체감 .242 3.530** .380 .096

관계와 자유 .229 3.329** .415 .035

감정표현 억제 -.136 -2.285* .431 .017

표 5. 한국 중년 남성의 정신적 웰빙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184)

* p<.05, ** p<.01, *** p<.001.

예언 변인 β ｔ R² ΔR²

중년의 정체감 -.305 -4.369*** .249 -

감정표현 억제 .291 4.696*** .332 .083

관계와 자유 -.224 -3.300** .370 .038

표 6. 한국 중년 남성의 우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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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년 남성의 중년기 생성

감 및 감정표현 억제가 행복(정신적 웰빙 및 우

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중년기 생성감 및 감

정표현 억제가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

국 중년 남성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심리적

개입의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중년 남성의 심리적 특성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들의 일반적인 특성

인 학력과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상태와 행복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력은 중년 남성의

행복 중에서 우울과만 약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지만,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상태는 우울뿐

아니라 정신적 웰빙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

며, 상관의 크기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중년 남성의 행복의 필요조

건으로 경제적 요인과 신체적인 건강 요인을 제

시하고 있는 많은 선행 연구 결과들과 맥락을 같

이 하는 것이다(김명소 외, 2003; 김승권 외, 2008;

김은석, 2017; 김의철, 박영신, 2006; 현경자,

2004).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동

일 기업 직장인들로 월소득 및 사내 복지를 포함

하는 경제적 요인은 어느 정도 통제된 집단이므

로, 그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신체적 건강 상태

가 우울 및 정신적 웰빙과 유의미한 상관을 높게

보였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 및

선행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미루어볼 때, 한국 중

년 남성을 대상으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심

리적 개입을 계획할 때는 그들의 경제적인 상태

와 신체적 건강상태를 먼저 고려하여 통제할 필

요가 있겠다.

둘째, 중년 남성의 심리적 요인 중 중년기 생성

감과 성 역할 갈등의 하위요인인 감정표현 억제

는 그들의 정신적 웰빙 및 우울과 매우 높은 수

준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Lachman

(2001)은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생성감이 중

년기의 삶의 만족, 행복과는 정적으로, 우울과는

부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옥희와

이지연(2012)은 중년기 생성감은 삶의 질과는 정

적 상관,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기존 다른 연구들에서도 감정표현 억제와 우울은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이수연

외, 2011; 추세원 외, 2017; O’Neil, 2008). 또한

Sharpe, Heppner, Dixon(1995)은 성 역할 갈등 하

위 척도들 중 다른 요인들은 웰빙과 상관이 없었

지만, 감정표현 억제는 가장 유의하게 상관이 있

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중년기 심리적

요인 중 생성감과 감정표현 억제가 그들의 행복

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해 주었다. 따라서 중년 남성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심리적 개입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을 다루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셋째, 동시투입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년

의 정체감’, ‘관계와 자유’, ‘감정표현 억제’, 이 3가

지 요인은 정신적 웰빙과 우울을 공통적으로 유

의미하게 예언하는 변인이었다. 또한 단계적 회귀

분석 결과에서도 ‘중년의 정체감’은 한국 중년 남

성의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24.9%)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웰빙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유의하게 추가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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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관계와 자유’는 정신적 웰빙은 3.5%, 우

울은 3.8%를 추가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감정

표현 억제’는 정신적 웰빙은 1.7%, 우울은 8.3%를

추가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년의 정체감’, ‘관계와 자유’, ‘감정표현 억제’가

한국 중년 남성의 행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

요한 심리적 변인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기

존의 대다수 선행 연구들이 자기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갖고 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원만하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갖는 것이 행복을 구성하고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임을 강조해온 것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김명소 외, 2003; 원두리, 김교헌, 2006; 김

승권 외, 2008; 송수진과 정영숙, 2017; 현경자,

2004; Ryff, 1989; Ryan & Deci, 2001). 특히, 박아

청(2000)은 청년기에 획득한 정체감은 중년기 및

정년 퇴직 시기에 다시 위기를 맞이하여 재음미

되고, 재방향설정이 이루어져 다시 정체감이 성취

된다고 하였으며, 정유수와 이영순(2018)은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자아 정체감

확립을 위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 연

구를 통해 밝힌 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한 번 더 입증한 것으

로, 중년 남성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중

년 남성이 자신의 역할, 나이 들어감, 성 정체감

등 현재의 자기를 수용하고 만족하는 태도를 가

짐으로써 ‘중년의 정체감’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

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감정표현 억제가 우울과 정

신적 웰빙을 유의하게 설명한 것은 기존의 성 역

할 갈등 관련 연구 결과들과 같은 결론을 보여준

것이다(이수연 외, 2011; 추세원 외, 2017; O’Neil,

2008; Sharpe et al., 1995). 민경환(2013)은 사고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역설적 효과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장기적인 억제는 스트레스와 질병에도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 마음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 억제 및 표현을

주제로 한 다수의 연구들이 보여준 결과와 일치

한다. 그리고 하문선과 김지현(2016)은 우리나라

남성을 남성 성 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

의 하위요인별로 잠재집단 분석한 결과, 약 50%

가 Restriction(감정억제) 집단에 속하며, 성 역할

갈등이 전체적으로 높은 집단 다음으로

Restriction 집단이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면

서 우리나라 남성에게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표

현하는 것에 대한 개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서 정서적 지지를 획득하여 심리적 안녕을 유지

하게 하고,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 효율적

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

편, 장수진과 김정규(2013)는 정서표현의 증가는

정신건강 문제 감소와 관련이 있었지만, 정서표현

갈등이 많으면서 동시에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 상승과 관련이 있다

고 하였다. 그리고 장정주와 김정모(2011)는 정서

자각에 기초한 정서표현 훈련이 정서 자각, 정서

표현을 높이고, 정서표현 억제를 감소시켰으며, 대

인관계 요인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정

리하자면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중년 남

성의 행복에 감정표현 억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중년 남성에게 정서표현을 촉진하고

감정표현 억제를 감소시키는 심리적 개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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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정서표현은 오

히려 중년 남성의 적응과 행복을 방해할 수도 있

다. 따라서 정서표현을 높임으로써 중년 남성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서표현 과정에서

정서표현 갈등의 적절한 통합, 개인에게 이로운

정서표현의 선택, 정서 자각, 정서 지지 등을 포함

하는 좀 더 세밀한 접근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장수진, 김정규, 2013).

넷째, 동시투입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년의

정체감’, ‘관계와 자유’, ‘감정표현 억제’는 한국 중

년 남성의 정신적 웰빙과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

언하는 공통 요인이었던 반면, ‘현실적 낙관성’은

정신적 웰빙만을, ‘배려심’은 우울만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Westerhof와 Keyes(2010)가 정신적 질병과 정신

건강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구별되는

차원(dimention)이라고 주장한 2차원 연속 모델

(The Two Continua Model)을 지지한다. 즉, 중년

남성의 행복에서 정신적 웰빙과 우울을 공통적으

로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이 있었지만, 이와 동시

에 정신적 웰빙과 우울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도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단계적 회귀

분석에서 ‘현실적 낙관성’이 정신적 웰빙을 28.4%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다. 권석만(2017)은 낙관성이 행복과 정신건강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인간의 거의 모든 긍정적 측면들이 낙관성

또는 희망과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하였다. 특히, 현실에 대한 왜곡이나 착각이 아

니라 합당한 평가에 의한 낙관주의적 관점 즉, 현

실적 낙관주의는 마음의 평화, 자기 경험에 대한

감사, 미래를 향한 노력의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Schneider, 2001). 더구나 중년의 전환기라

는 발달적 특성상 중년 남성은 자신의 신체적 변

화, 가족관계의 변화,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

직장에서의 역할 및 사회적 역할에서의 갈등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버거운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김정선, 2002). 이때 자신에게 다가온 현실을 왜

곡하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도 앞으로의 인생 후반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와 희망을 유지하는 것은 중년 남성에게 매우 중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년 남성의

행복 특히,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년

기 생성감 중 현실적 낙관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

그램 내용을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배려심’은 동시투입 회귀분석에서 정신적

웰빙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예언이 아니었고, 우울

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다. 그리고

다른 생성감 하위 요인들과는 다르게 우울을 정

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우울

한 사람들은 남을 돕고, 박애 주의적 활동을 하고,

사회 진보에 이바지하는 일을 하여 죄책감을 상

쇄하고 자신의 무의식적 역동을 조절한다는 정신

역동적 관점을 적용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McWilliams, 1984, 2008). 즉, 한국 중년 남성이

나에 대한 배려심은 등한시한 체, 가장으로서의

의무감에 과도하게 짓눌리거나 타인과 사회에 대

한 배려심만을 보이려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욕

구의 결핍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우울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동시 투입 회귀분석과 결과와 달리, 단

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배려심’이 우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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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예언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아마도 ‘배려심’ 변인이 우울을 예언

하는 다른 중요 변인인 ‘중년의 정체감’ 및 ‘관계

와 자유’ 변인과 상관이 높아서 단계적 회귀분석

시 ‘중년의 정체감’과 ‘관계의 자유’가 회귀식에 먼

저 투입됨으로써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량을

독점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중년 남성의 행복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참가자의 정신적 웰빙과 우울

수준을 미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좀 더 영향력

이 높은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한다면 더 효

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한계점을 살펴

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 직장인 중년 남성을 대

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는데, 이는 중년기의 발달적 중요성과 증가

하고 있는 중년 남성의 정신건강 문제에 비해 중

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는 많이 부

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김민희, 강현주, 2017). 하

지만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

하는 대기업 직장인에 국한되어 있고, 표집 인원

이 다소 적다는 등 경험적 연구로서의 한계가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좀 더 다양화함

으로써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년 남성의 행복을 웰

빙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정신적 웰빙과 중년

남성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여 그들의 행복 경험을 포

괄적으로 살펴보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의미 있

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복 자체가 매우 복잡한 구성개념이기도 하거니

와 한국 중년 남성이라는 대상이 가지는 발달적,

사회문화적 독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 한국 중년 남성의 행복 경험을 실증적으로

반영하면서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

구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중년 남성의 행

복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년 남성의 행복에 영

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고, 그 상대적

인 영향력을 밝혀내고, 행복의 두 측면인 정신적

웰빙과 우울을 공통적으로 예언하는 요인과 각각

의 요인에 차별적으로 독특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

과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선행 연구와 달리 한국

중년 남성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의 결과들을 반영하여 한국 중년 남성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심리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년의 생성감 및 감

정표현 억제 이외에도 한국 중년 남성의 행복을

예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심리적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국

중년 남성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더 다

양한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고, 나아가 그 요인들

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가 중년기의 특성을 반

영한 것인지 혹은 중년 남성 고유의 특성을 반영

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한국 중

년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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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Mid-life Generativity and

Restrictive Emotion on the Happiness of

Korean Middle-age Men:

Mainly in middle-age Male Workers

Gil-Moon Kim Nam-Woon Chung Jae-Ho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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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middle-age

males’ crucial psychological variables (mid-life generativity and restrictive emotion) and

happiness( mental well-being and depression) and the effect of these variables on happiness.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184 middle-age males employed at K

Company in Gyeonggi Province.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nter and stepwise) using SPSS 21.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1) mid-life generativity and restrictive emotion were very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ental well-being and depression. (2) ‘mid-life identity’,

‘relationship and freedom’ and ‘restrictive emo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ental

well-being and depression in common but ‘realistic optimism’ predicted only mental well-being

and ‘thoughtfulness’ predicted only depression. (3) ‘realistic optimism’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mental well-being and ‘mid-life identity’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depression

among all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some considerations are suggested for happiness

enhancement programs for Korean middle-age males.

Keywords: middle-age males, mid-life generativity, restrictive emotion, happiness, mental

well-being, depression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548 -


